
삼성그룹, 대대적 절전 캠페인 전개
생산현장 5%에 사무실 10% 절전 추진 … 임직원 가정은 15% 감축

삼성은 국가적인 전력 수급 우려에 따라 전력 소모량이 많은 6월부터 9월까지 대대적인 절전 캠페인을 전

개한다.

삼성그룹에 따르면, 생산현장(5%) 뿐만 아니라 사무실(10%)과 임직원들의 가정(15%)에서 자발적인 절전 목

표를 세워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

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대상으로 3S(스마트 서머 세이브) 운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.

생산현장에서는 동절기에 시행했던 피크시간 의무절전을 오후 2-5시에 시행하고, 노후설비를 저전력·고효율

설비로 교체하기로 했다.

사무실에서는 전력 다소비형 사무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도 줄일 계획이다. 점심·퇴근시

간 PC 모니터 코드 빼기, 주간 창측 조명 소등, 퇴실 1시간 전 냉방기 끄기 등도 독려할 예정이다.

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빼고 외출 1시간 전에는 에어컨을 끄는 등 전력 낭비요인을

제거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로 했다.

하절기 근무환경도 개선해 여름용 간편복장 착용을 허용한다.

서초동 본사도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6월부터 처음으로 상의 재킷을 탈의하는 등 하절기 복장 간

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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